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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인접한 신계-곡산 용암대

지와 함께 한반도 중부의 특징적인 신생대 화산

활동 지역으로, 추가령 열곡1)의 연약대를 따라 현

무암질 용암의 열하 분출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기

존의 연구(원종관, 1983; 원종관 외, 1990; 양승영

역(立岩巖, 1976), 1996; 김종규 외 역(라우텐자하,

1945), 1998)에 따르면, 용암분출은 주로 평강의 오

리산(453m)과 검불랑 북쪽 인근 680m 봉우리를 잇

는 선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들 봉우리들은

열하 분출 말기에 중심성이 현저해지면서 중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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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추가령 열곡에서 열하분출에 의한 용암대지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하곡들이 매몰되어 하계망 혼란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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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 분화구를 가진 화산이 되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의 분출은 주변의 하도, 하

곡, 호소, 범람원 등 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메우면

서 기존의 하계망을 지우고, 하곡의 고도를 높이게

되면서 분수계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강수

량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두부침식, 개석 등을

통해 새로운 하계망이 재편성되고, 결국 분수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무암 용암

대지의 형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서 지형변화와 함께 수문 변화까지 가져오게 된

다. 본 논문은 철원-평강 지역을 대상으로 용암대

지 형성에 따른 이러한 하계망 혼란과 분수계 변

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2).

연구 방법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1:50,000 김화, 내문, 철원, 갈말), 1981년 항공촬영

에 의해 작성된「최근 북한 오만분지일 지형도」

(1:50,000 삼방, 세포리, 창도리, 옥동리, 평강, 마방

리, 지촌)3)를 판독하고, 이를 토대로 DEM을 작성

하여 산지, 하계망, 호소, 평야 지형을 구분하였다.

비무장 지대 남쪽의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원

일부 지역은 야외조사를 통해 지형을 확인하였으

며, 매립, 관개 등 인위적인 지형 변화에 대해서는

야외조사, 기존 문헌과 지역 주민과의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령 열곡에 대한 지형 관련 연구로는 추가령

열곡과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형성 및 현무암의 암

석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김도정, 1973; 양교석,

1982; 원종관, 1983; 이형호 외, 1992; 김두일 외,

1993), 구조 지형에 대한 연구(이민부 외, 2001a; 이

민부 외, 2001b; 이민부·김남신, 2002), 그리고 현무

암 용암대지 형성에 따른 하천 및 미지형 변화(염

명숙, 1991; 이민부 외, 2001a; 이민부·이광률, 2002;

이민부·이광률, 2003a; 2003b; 2004) 등이 있다.

분수계에 대한 국내의 지형 연구로는 주로 산지

체계의 연속성에 관계된 연구(이민부·한주엽, 1999)

가 있고, 분수계의 개념적 의미에 대한 연구(이민

부·한주엽, 2000; 손 일, 2003) 등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과 같이 기존의 하곡이나 분지의 곡저가 용암대

지로 매몰된 후에 나타나는 하계망 변화에 대한 사

례연구로서는 미국 북서부 컬럼비아 용암대지에서

의 연구(Baker, et al. 1987; Lee, 1993)가 있다. 또한

미국 남서부의 리오그란데 열곡에서 분출한 신생대

제3기의 현무암 용암대지(Datie-Mogollon 대지, San

Joan 대지)도 분수계 혼란과 재편성 과정을 거치면

서 현재는 산맥 형태의 연속된 분수계로 남아있으면

서 쟁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4).

빙하지형에서 모레인이나 빙퇴석이 계곡을 메울

때도 분수계 혼란과 재편성 현상이 잘 나타나며 캐

나다 순상지나 시베리아의 툰드라 경관에서 그 사례

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Feldman, et al., 1968).

2. 철원-평강용암대지

추가령 열곡의 연약대를 따라 발달한 철원-평강

용암대지 평원은 신계-곡산 평원과 함께 대규모의

중심분출을 수반하지 않은 4기 용암대지의 대표적

인 사례이다(그림 1, 7). 이 지역의 4기 현무암 분출

은 대체로 추가령 열곡의 주 방향(이민부ㆍ김남신,

2002; 이민부 외, 2001a)을 따라 열하 분출의 형태

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의 많은 계곡과 저지를

메우고, 일부는 한탄강을 따라서 흘러내려 임진강

에 이르렀다(양교석, 1982; 원종관, 1983).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길이 약

95km, 면적 약 125km2이며, 용암 분출은 한탄강 상

류인 철원 화지리에서 최고 11매, 상월리에서 6매,

전곡 고문리에서 4매, 문산 동파리에서 1매로 하류

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김태호, 2000 재인용).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지질 구조를 살펴보면, 추

가령 열곡의 방향과 유사하게 중생대 대보화강암,

중생대 지장봉화산암, 신생대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2). 이것은 이 지역의 지질 구조가 열곡

적인 특성임을 말해준다. 이들 이전의 기반암으로

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과 편암이 경기변성암

복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로 추가령 열곡이

지나고 있다. 용암대지 형성 이전의 철원-평강 지

역은 열곡 현상과 화강암 관입, 화강암의 차별 침

식 및 풍화의 결합으로 비교적 넓은 하곡을 형성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암류는 한탄강으로 흘러내리면서 한탄강 곡저

를 메우고, 한탄강 지류들의 유입부를 막으면서 차

탄천(이민부ㆍ이광률, 2003b; 이민부 외, 2001c), 영

평천(양교석, 1982; 원종관, 1983) 등에서는 일시적

인 호소를 형성시키기도 했다5). 이 현무암은 열곡

이민부·이광률·김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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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을 따라서 북쪽으로는 추가령까지 이르면

서, 추가령 고개를 지형적으로 형성시켰다. 화산

분출의 형식은 열하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말기

에는 부분적으로는 중심분출도 일어나 오리산

(453m)과 검불랑 역에서 동북쪽 4km에 위치한 봉

우리(680m)에서 소규모의 화산을 만들었다(그림

3). 분출에 의해 메워진 하곡의 총연장은 한탄강에

서 임진강까지 95km에 달한다(원종관, 1983). 오리

산과 680봉은 지형도 상에도 각각 직경 약 200m,

70m의 분화구가 확인되며, 오리산은 맑은 날 철원

평야에서 육안으로도 확인된다(그림 4). 오리산과

680m 산봉 외에도 보다 낮은 소규모의 중심 분출

로 여겨지는 곳이 있으나, 지형도나 DEM 지도상

으로는 확인이 힘들며, 현지 답사가 요구된다. 용

암대지 형성 이전의 원 지형들은 하상, 단구면, 저

습지, 풍화층, 기반암층 등으로 다양하며, 용암대지

가 하천에 의해 개석되면서 다시 드러나고 있다

(그림 5)(이민부·이광률, 2002; 2003b; 2004).

3. 하계망혼란과재편성

용암대지로 덮이기 이전의 철원-평강 지역은 추

가령 열곡의 일부로서 비교적 저평한 곡지를 형성

하고 있었으며, 유역 대부분의 하계는 한탄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산 분출에 의한

용암대지는 주로 한탄강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임

진강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철원-평강

추가령 열곡의 철원-평강 용암대지 형성에 따른 하계망 혼란과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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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지역

그림 2.  연구 지역의 지질



용암대지 평원이 한탄강 유역 쪽으로 가장 넓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원지형 곡저

가 용암대지로 덮이면서 고도가 높아지고 평탄해

져 하계망 혼란(drainage derangement)이 일어났으

며,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분수지대(divide belt, 이

민부ㆍ한주엽, 2000)를 형성시켰다. 하계망 혼란은

기존 하계망의 소실(drainage vanishing), 하계망 패

턴의 미성숙(drainage immature), 하계망 패턴의 복

잡화(drainage confusion), 하계망의 재편성(drainage

revision) 모두를 포함한다(Baker, et al., 1987). 결과

적으로 현재의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한탄강, 임진

강, 차탄천, 북한강 등 서해안 유입의 하천 유역과

이민부·이광률·김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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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0,000 지형도에 표시된 오리산(국토지리정보원, 김화, 내문 도폭, 2004)과 680봉(최근북한오만분지일지형도,

세포리 도폭, 1975)

그림 4.  철원평야에서 촬영한 오리산의 모습

* 오리산 정상의 형태에서 분화구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2004년 10월 9일 이민부 촬영). 주위 평탄면과 비교할 때

오리산의 상대 비고는 약 100m, 분화구 직경은 약 200m이다6).

그림 5.  용암대지의 개석으로 기반암인 화강암이 하상

부근에 드러난 한탄강 중류 고석정 부근의 지

형 경관(2004년 10월 9일 이민부 촬영)



안변 남대천의 동해 유입 유역 등 5개의 유역 분

지의 분수계가 존재하면서 복잡한 상태를 이루며,

하계망의 재편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그림

6, 7). 하계망 재편성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해안으로 흐르는 안변 남대천의 상류 지

역은 분수계가 용암대지로 평탄화(planation)·고도

화되면서 680봉의 장애로 인해 두부침식이 선형상

으로 이루어져 쐐기 모양의 유역과 분수계를 형성

하고 있다7). 하천은 동해안쪽으로는 급사면을 이루

고 구조선 방향과 일치하는 연약대를 따르고 있어

두부침식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남북방향의 척량산맥인 낭림과 태백산맥이 분

리되고, 산맥의 분수계가 쐐기형으로 서쪽으로 치

우치게 되었다. 특히 삼방쪽에서는 열곡의 폭이

150m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각이 심하게

이루어져서 강한 두부침식력을 추정하게 한다(옥

한석, 2002 재인용). 그 결과로 동해안으로 흐르는

남대천은 두부침식을 계속하여, 분수계를 계속 남

쪽 혹은 남서쪽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추가령 열곡

을 따라서 직선 형태의 쐐기 모양으로 분수계를

이동시키고 있다. 중심분출 화산인 680m 봉이 솟

으면서 동해 남대천 유역과 한탄강 유역이 갈라지

고, 임진강 지류인 구룡천 유역이 한탄강을 두부침

식하여 쟁탈하면서 이러한 하계망 분포를 만들고

있다.

일제시대나 현재 지형도에서 추가령8)은 산릉으

로서의 분수계를 이루는 고개가 아니며, 용암대지

말단부의 경사 급변점으로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

인다(그림 8). 부연하면, 추가령은 용암대지와 기존

의 지형간의 경계부를 따라 남대천의 상류가 두부

침식하면서 만들어진 개석곡으로 접어드는, 용암대

지 말단부의 경사 급변점을 말한다. 추가령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개석곡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며, 하

각이 심한 곡을 따라 원산쪽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다.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유입하는 하천간의 분수

계, 즉 한반도의 대분수계는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680봉 근처가 되며, 임진강, 한탄강, 북

한강 등의 유역으로 용암대지를 분수하고 있으며,

용암대지 형성 후 최소한 8km를 두부침식 해왔다.

둘째, 임진강 상류의 지류인 평안천의 상류 부분

에서 보면, 용암대지 이전에는 옥녀봉 능선을 분수

계로 하였으나, 용암대지 형성 이후 분수계를 넘어

선 한탄강 유역이 평탄화·고도화되면서 두부 침

식을 하게 되고, 결국 분수계를 허물어 유역을 쟁

탈하면서 하도를 연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안천

의 하도 연장은 기존의 지형과 용암대지의 경계선

을 따라서 원지형지역, 용암대지, 경계대를 번갈아

흐르면서, 감입 곡류 형태로 두부연장을 하고 있

다. 경계대를 따라 대규모 개석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대가 연약대이기도 하거니와 열곡의 중앙 부

분에 열하선이 있으며 이 부분이 완만하면서 경계

보다 고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곡

자체는 좁은 협곡 형태의(gorge-like) 경계부 개석

곡(boundary dissection valley)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계부 개석곡은 연천 전곡리의 차탄천 하곡에서

처럼 용암대지 전체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데, 경계부가 상대적인 연약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용암대지로 덮이기 전에 있던 하계 중 특히 1~2

차수들은 용암류에 의해 상류가 매몰되어 하계망

이 상실되면서 신지류(beheaded river)가 되기도 한

다. 하계망 혼란은 초기에 상류상실, 유로절단

(beheadedness), 소택지화, 호소화, 매몰과 평탄화,

고도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이민부 외, 2001c; 이민부·이광률, 2003).

셋째,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중심부는 과거 대부

분 한탄강 유역이었으나, 임진강의 많은 지류들이

집단적으로 두부침식으로 유로를 연장한 결과 분

수계의 대혼란이 발생하면서 평원 전체의 거의 절

반을 임진강 유역이 차지하게 되었고, 지형적으로

이러한 유역쟁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위적인 농업용 수로의 건설로 임진강과 한

탄강 수계는 연결되어 있다.

넷째,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도 역시 용암대지

지역을 향하여 하도를 두부 연장하고 있으며, 용암

대지 이전에 한탄강으로 유입되던 독서당천을 차

탄천이 쟁탈하였다(이민부·이광률, 2003). 즉 용암

대지에 의해 유로가 막힌 독서당천이 개석을 하면

서, 용암대지로 덮이지 않은 차탄천 쪽으로 유입하

게 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680봉-오리산-철원평야로 연결되는 용암대지

중앙 부분은 하계망의 발달이 미약한 지역으로, 지

속적인 개석, 쟁탈, 유로 변경의 대상으로 남아있

다. 부분적으로는 풍화층 미립물이 침전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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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철원-평강 지역의 지형

* ○로 표시한 지점은 하천 쟁탈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쟁탈 전선대들이다. 굵은 실선은 7개 하천(고미탄천, 남대천,

금성천, 평안천, 역곡천, 한탄강, 차탄천)의 분수계이며, 점선은 용암대지를 가르며 나타나는 소하천의 분수계이다. 빨

간색 실선은 단면도(그림 9)를 작성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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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철원-평강 용암대지와 하계망

* 저수지들은 경계대를 따라서 발달한 하계망에 주로 건설되었다.



저지 혹은 개석곡의 일부 폐쇄된 지역에서는 전곡

의 물거미 못처럼 습지 경관이 나타나기도 하고,

개석된 하곡이 상당한 폭과 깊이를 가질 때는 다

시 하안단구 지형들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4. 하천쟁탈과수문변화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하곡은 용암 피복에 의해

‘주인 없는 유역분지(ownerless watershed)’가 되면

서, 현재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으로 크게 양분되

었고, 부분적으로 남대천이 잠식했다. 결과적으로,

한탄강이 임진강에 유역을 빼앗기게 되고, 임진강

과 한탄강의 많은 지류들이 혼재하면서 지류들 간

에도 분수지대가 형성되고, 하천쟁탈을 하는 등 하

계망 혼란이 매우 심하다. 예를 들어 임진강의 지

류들인 역곡천, 상류천, 평안천이 동시에 한탄강 유

역을 하천쟁탈을 하게 되고, 지류들 상호간에도 하

천쟁탈을 발생하면서 쟁탈 전선(river capture front:

쟁탈전선은 비슷한 세력을 지닌 유역간의 쟁탈)을

형성하고 있다. 용암분출에서 최종적으로 중심 분

출 화산을 이룬 오리산(453m)은 보다 남쪽의 용암

지대보다 100~120m의 높은 고도를 가지면서 임진

강 분수계와 한탄강 분수계를 분리하고 있다. 결과

적으로 한탄강은 오리산의 중심분출로 인해 계속

남류하지 못하고, 남류, 동류, 다시 남류하는 유로

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오리산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하계망이 분리되면서 오리산은 분수점

(divide point)으로까지 발달되어 있다. 북쪽 검불랑

근처의 680m 산봉도 남대천 유역과 평안천 유역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이는 680봉에 의해 남대천 유

역과 한탄강 유역이 먼저 분리되고 나서 한탄강

유역을 평안천 유역이 쟁탈한 것으로 분석된다9).

북한강의 상류들은 임진강과 남대천 등 다른 하

천 유역의 지류들에 비해 이러한 주인없는 유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쟁탈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강의 상류지역에서도 철원-평강과 분리된 소규모의

용암대지가 동시에 형성되면서, 분수계 근처에서 상

대적인 경사도의 차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수계의 쟁탈이 잘 일어나는 분수계는 산릉이

완만하고, 고도가 낮거나, 침식저항(erosion

resistance)이 작을 때, 혹은 낮아진 고개를 가진 경

우이다(이민부·한주엽, 2000). 그리고 하천쟁탈이

발생하는 하천은 경사도의 차이가 유지된다면 하도

연장을 지속하게 되는데, 개석곡이 만들어지면서

하도의 시작점은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관성적으로

하도연장이 계속 진행된다. 또한 용암대지가 개석

되면서 급사면과 단애를 이루게 되고 이곳에서는

폭포가 형성되기도 한다. 재인폭포, 직탕폭포, 직수

폭, 자연담폭, 마직폭, 삼방폭포 등이 이에 해당하

며, 용암대지 상에서 한탄강이나 차탄천 등 대규모

의 하천으로 접어드는 소규모의 지류 개석곡도 호

우 시에는 일시적인 폭포를 형성한다(그림 10).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퇴적형 평원 분수계

(depositional plain divide)로서 또 다른 평탄면 분수

계인 침식형의 곡중 분수계(erosional in-valley

divide)와는 다르다. 용암대지의 지표면이 풍화층으

로 덮이면서 분수계 쟁탈구간에는 저습지가 형성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습지형 분수계

(wetland divide)가 되며, 시간이 지나면 저습지 전

체가 건육화되면서 특정 유역에 쟁탈 당하게 된다

(이민부·한주엽, 2000). 하천수문지형학(river

hydrogeomorphology)에서 보면, 원래의 하곡이 용

암으로 메워지면서 범람원을 많이 상실하게 되어

홍수 시 저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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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추가령과 검불랑 일대의 지형



서 유입되는 다습한 기류가 지형성 강우를 가져오

고, 이것이 서해의 만조기와 겹칠 경우, 지형적 하

곡 매몰과 함께, 홍수와 범람의 가능성이 보다 높

아진다. 한탄강 유역에서 보면, 수자원 확보와 홍

수방지를 위한 연천댐이 연천 궁평리에 건설되었

으나, 1999년에 폭우로 붕괴되었다. 현재는 고문리

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주

체인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

다.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평야에서는 인공 저수지

들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용암대지와

기존의 지형간의 경계대에 위치한다. 용암대지의

평탄성 때문에 저수지의 깊이는 비교적 얕고, 하천

쟁탈 개석곡의 일부를 막아서 이용하기도 하고, 굴

착을 하여서 욕조형의 저수지를 만들기도 한다. 철

원 사요리에서는 2001년 저수지를 만들면서 용암

층 아래의 점토층이 굴착되었으며, 이들 점토층은

지하수 침투를 막아준다10).

이 지역은 현무암층의 절리 형성의 특성상 배수

가 잘되어, 지표면에 물 공급과 수분유지가 불리하

다. 그러나 용암대지 이전의 원지형이 배수가 불량

한 저습지인 경우에는 지하로의 물의 침투속도가

느려져서, 지표면의 수분유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차탄천 상류 지역은 경기편마암 복합체로

서, 퇴적변성암의 풍화물인 미세한 점토층이 용암

대지 아래의 경계면에 나타나는데(이민부ㆍ이광률,

2002; 이민부ㆍ이광률, 2003a; 이민부ㆍ이광률,

2003b), 지역주민들은 이 점토층이 푸른색을 띠므

로 청갈매라고 부른다11). 이 점토층은 배수를 더디

게 하여 지표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므로 농

업에 매우 유리하며, 특히 벼농사에서 그러하다.

또한 현재는 접근을 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증언

에 따르면 평강쪽으로 올라가면 용암대지 아래 백

토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색깔의 차이

는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용암대지 하부의 기반암 풍화 기원의 점토층

형성과는 달리 전곡에서는 현무암 수직 절리를 따

라 지하수가 유입될 때 이를 따라 용해되어 이동

된 점토질들이 현무암층과 기존의 기반암간의 부

정합 면에 협재되어 발달하고 있다(이민부ㆍ이광

률, 2004). 이러한 부정합면 협재 점토층은 대지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견될 것으로 추정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화산지형으로서 추가령 열곡에서 용

암분출과 용암대지 형성에 따른 기존의 지형의 변

화, 특히 하계망 변화 등 지형형성과정을 가설적으

추가령 열곡의 철원-평강 용암대지 형성에 따른 하계망 혼란과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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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오리산 일대 용암대지 지형의 횡단면도(용암대지는 영역 표시로서 두께를 의미하지 않음)

* 용암이 덮이지 않은 부분의 지질은 오리산을 중심으로 왼쪽은 화강암, 오른쪽은 편마암이며, 지질 경계부를 따라 개

석이 진행되어 하곡이 발달되어 있다.

그림 10.  연천 전곡 부근의 개석곡 단애면에 호우 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폭포(2004년 7월 17일 이

민부 촬영)

* 모내기 때 관개수 배수시에도 형성될 수 있다.



로 제시하였다.

하계망의 변화는 전체 지형의 변화 과정을 반영

한다. 철원-평강 용암대지에서 보면, 용암대지 이

전의 원지형, 용암대지 피복에 의한 원지형 변화,

용암대지 지형의 변화 과정 등이 하계망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화 혹은 진화시켰을 것이다.

철원-평강 용암대지 지역에서 중심분출 화산인

오리산과 680봉이 기존의 하곡을 메우면서 분수계

혼란을 가져오고, 하계의 재편성 과정을 강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들 두 중심분출 화산이 새

로운 분수계 및 분수점의 기능을 하면서 복잡한

하계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강 수계의 평

안천 유역은 한탄강 유역과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

유역을 쐐기 모양으로 분리하고 있다. 현재도 이

지역은 주인없는 유역으로 하천 쟁탈이 계속 진행

되면서 유역 재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형학적으로 용암대지 형성에 의한

분수계 혼란 현상에 대한 소개와 많은 지형학적

용어가 제시하였다. 그러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이므로, 용암대지와 하곡의 분수계에 대한 정밀한

경계선 설정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점에서, 차후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역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사

추가령 명칭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조사에 도움

을 준 한국교원대 전종한 박사께 감사드린다.

註

1) 저자들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예를 들면, 이민부·이광
률, 2002; 이민부·김남신, 2002)에서는 구조곡이라는 용
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지구조적인 의미가 보다 확실
한 열곡(rift valley)을 사용하기로 한다. 기존 논문에서도
구조곡의 영어 명칭은 rift valley로 사용했다.

2) 본 논문에 사용된 용어는 Baker, et al.(1987)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지형 현
상의 경우, 지형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
이론 수립의 목적으로 새로운 용어들을 저자가 처음 제

시하였는데, 예를 들면‘주인 없는 유역’, ‘퇴적형 평원
분수계’, ‘침식형 곡중 분수계’, ‘쟁탈 전선’, ‘분수점’
등의 용어들이 그러하다.

3) 여기서 사용된 북한 오만분지일 지형도는 1981년 구소련

육군 참모부의 항공촬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명지

대학교 소장 원본에 의거 1997년 영인본으로 경인문화사

에서 출간된 것이다.

4) Russel and Snelson(1994)의 그림 1에서 7~3 Ma의 분출

연령을 가진 Datie-Mongollan 용암대지는 약 4만 km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형도상에서 분석해보면 하계망

발달로 해체되면서 현재는 1,000m 내외의 산맥형태를

유지하는 분수계로 남아 있다. 철원-평강 대지의 연대를

이들 용암대지와 비교하면, 매우 젊은 편으로 개석이 덜

되어 원래지면이 많이 남은 편이다.

5) 라우텐자하(1945)(김종규 외 역, 1998)의 기록에 따르면,

차탄천 하곡이 용암으로 막히면서 형성된 합류선상지

(이민부 외, 2001c)를 퇴적단구(Aufschotterung)로 표현

하고 있으며, 영평천 호소 외에도 김화 남대천 유역도

용암댐에 의한 호소 및 하성 범람원으로 형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6) 木野崎(1937)에 따르면, 오리산은 아스피테형 화산으로

산정에는 직경 약 200m, 깊이 약 20m의 화구가 남아 있

고, 화산 산록은 풍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소규모 측화산도 위치하고 있다(양승영 역(立岩巖,

1976), 1996)에서 재인용)

7) 라우텐자하(1945)(김종규 외 역, 1998)에 따르면, 1930년

대 남대천과 평안천 분수계에는 저습지 지형이 형성되

어 있었으며, 뚜렷한 분수계를 찾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미성숙 분수계로서 하천 쟁탈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말한다.

8) 추가령(楸哥嶺)은 한자로 죽가령(竹駕嶺)으로 표기하기

도 하며, 조선시대에는 楸柯嶺으로도 불려졌으며, 인접

한 赤木嶺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대동여지도에는

검불랑과 삼방 간의 고개로 分水嶺이라는 단순한 지형

명칭만이 나온다. 대동여지도에는 分水嶺, 分枝嶺 등 지

형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임의로 여러 곳에 표시되

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2년(1763년) 기록에는“북

쪽의 육진에서부터 곧바로 삼방곡(三防谷), 추가령(楸柯

嶺)으로 달려 평강(平康), 이천(伊川) 사이로 나와서 고

랑포에 도달하는 것도 또 3백여 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추가령이 함경도에 설치된 육진으로부터 서

울을 향하는 길목에서 삼방곡과 평강 사이에 위치하였

던 지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추(楸)는 활엽수인 개오

동나무의 의미로서, 추가령과 인접한 황해도 곡산군에

추동(楸洞), 추천리(楸川里), 강원도 이천군의 추동리(楸

洞里), 추목리(楸木里), 철원군의 추동(楸洞), 경기도 연

천군의 추둔리(楸屯里) 등 이 지역 산지의 삼림에서 기

원한 것으로 보이는 지명이 발견된다.

9) 기존의 문헌들(원종관, 1983; 원종관 외, 1990)에서는 중

심화산의 고도가 680m로서 이름이 없어 680봉으로 부르

고 있으나, 1981년 항공 촬영에 의한 1: 5만 지형도상에서

는 660m 정도에서 화구를 가진 화산으로 파악된다(그림

3 참조). 접근이 불가능하나 차후 답사 확인이 요망된다.

10) 1930년대 일제의 미곡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철원평야가

미곡 집중 생산지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해 표토 정리,

객토 작업, 관개 작업이 실시되고, 이 때 봉래호와 보양

이민부·이광률·김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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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의 대형 저수지가 개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이들
저수지는 북한 지역에 속하게 되고, 북한은 이들 저수지
의 물을 하류인 남쪽의 철원으로 보내지 않고, 서쪽의
황해도로 물줄기를 돌렸다(부경생 외, 2001에서 제6장 북
한의 수자원과 수리시설 참조). 이로 인해 한 때 철원군
은 농업에 타격을 입었으나, 용화, 하갈, 토교 저수지 등
이 개발되면서 오늘의 철원평야는 미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김종호, 1983). 그리고 평강 오리산 부근은 현무암
용암층이 철원 지역보다 두터워서 침투력이 훨씬 높아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하며, 주로 밭농사에 의존한다.

11) 현재 철원군 동송읍 봉의동에 위치한 냉정저수지 서쪽
산릉에는 용암분출 이전의 기반암인 편마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고령토 광산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지역
에 따라 점토층의 공급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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